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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Purpose: This study was conducted to explore the perspectives of gender and role in 
the family for nurses' work-family balance. Method: Data were collected through in-depth 
interviews with 14 married nurses having children, who were selected through 
convenience sampling and purposive sampling from November 1, 2011 to January 20, 
2012. The data were analyzed using qualitative thematic analysis. Results: The common 
themes resulted from data analysis included following traditional gender roles, giving up 
any expectation of spouse's role, coordinating the division of family roles, and refusing to 
stick to gender roles. The age of nurse, family background of husband, and 
social-economic contexts were essential to explain the couple dynamics. Conclusions: 
Nurses who received private family support were stably leading a work-family balance, 
yet unable to change the gender structure of spouse for the work-family balance. On 
the other hand, young nurses who were unable to get any support, had a tendency of 
cooperating with their spouses and adopting more negotiable and pragmatic approach to 
work-family balance.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현대산업사회로 발전하면서 여성인력의 지속적 노동시장 참여

에 의한 노동력 구성의 변화, 가족형태의 변화, 라이프스타일의 

변화, 조직구성원의 태도 및 가치관의 변화 등 사회환경 변화로 

인해 가정생활 및 개인적 생활의 중요성이 부각되는 추세이다. 

이렇듯 여성들의 사회진출 증가로 여성뿐 아니라 남성의 가정역

할에 대한 중요성이 인식되면서 남성의 가사일 및 자녀양육에 

따른 역할비중이 서서히 증가되어 가는 등 기존 가족구성원의 

역할분담이 새롭게 정립되어 가고 있다(Lee & Kim, 2007). 

그러나 전통적으로 가장의 전일적 지배와 여성의 순종, 열등

을 특징으로 하는 가부장제의 영향으로 가사 및 육아에 대한 책

임이 여성의 몫이라는 고정관념이 있다. 즉 여성은 자신이 가족

에 우선순위를 둘 때 더 많은 양립을 한다고 보고하는 반면 남

성은 업무 때문에 자신을 위한 개인적인 시간을 갖지 못할 때 

더 많은 양립을 한다고 보고함으로써 가정 내 노동력의 분배에 

있어서 젠더 차이를 나타낸다(Keene & Quadagno, 2004). 서부

에서는 1970년대와 1980년대에 남성들의 가사노동 분담이 증가

하였지만 1990년대에 들어 그러한 증가의 폭이 크지 않았다. 또

한 2000년대에 남성들의 가사노동은 증가하기보다 여성들의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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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노동 시간이 줄어듦으로써 ‘수렴(convergence)'의 결과를 나타

냈다(Bianchi, Milkie, Sayer, & Robinson, 2000). 우리나라의 경

우 남성들의 가사 참여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9개국 조사

에서 하루 1시간도 채 되지 않아 최하위권이며(Zu, 2011), 맞벌

이 남녀교사의 경우 일과 가정 갈등 영역 중 가사분담의 갈등이 

가장 높다(Lee & Lee, 2000)는 연구 등은 일과 가정을 양립하는 

여성들이 남성에 비해 일-가정 갈등을 상대적으로 더 많이 경험

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간호업무는 신체, 심리적인 요구가 가장 높은 직업 중의 하나

이다(Takeuchi & Yamazaki, 2010). 교대근무, 조직 구조와 같은 

간호의 구조적 특성과 간호인력 부족으로 인한 과도한 업무의 

특성이 일-가정 양립을 유지하는데 어렵게 하고 있다(Grzywacz, 

Frone, Brewer, & Kovner, 2006). 일-가정 양립이 간호전문직에 

중요한 이유에는 일-가정 갈등에 대한 간호사의 개인적인 관심

사가 간호사로 직업을 선택하는데 방해가 되거나 전문직으로서

의 위축을 촉진시킴으로써 간호사 부족 현상을 더욱 악화시키기 

때문이다(Hammer, Bauer, & Grandey, 2003). 

의료기관에서 활동하고 있는 간호사의 연령별 분포를 보면, 

20대가 47.2%로 전체 활동간호사의 절반을 차지하는 반면, 30대 

31.6%, 40대 15.7%로 30∼40대의 활동율이 급감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연령대별 활동간호사 분포는 간호사 평균 연령

이 30대 후반 또는 40대 중⋅후반으로 분포되어 있는 일본이나 

미국과 대조를 이루며(Kim, 2009), 간호사의 71.5%가 기혼자라

는 통계(Killien, 2004)와도 대조를 나타낸다. 

이와 같이 국내에서 기혼 간호사의 기술과 경험을 축적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일-가정 양립은 간호에서 중요한 이슈라 할 

수 있음에도 일-가정 양립에 대한 대부분의 문헌이 선진문화와 

국내에서는 간호가 아닌 비간호 분야에서 시행되고 있어

(Lagerström, Josephson, Arsalani, & Fallahi-Khoshknab, 2010) 

국내 간호 분야에서는 알려진 것이 거의 없는 실정이다. 비 간

호 분야에서는 전문직 여성을 대상으로 면담을 통한 노동경험

(Sohn, 2005)과 맞벌이부부의 가사분담 실태 조사(Yoo, 2010), 

취업여성들의 자녀양육경험(Kim, 2007), 기혼여성의 일-가정 양

립과 삶의 질과의 관련성(Kim & Kwon, 2009) 등의 연구가 이

루어져 왔다. 이러한 연구 결과들은 가족 내 남성들의 역할분담

이 새롭게 정립되어 가고 있지만 대체로 여성의 취업과 가정경

제에 대한 기여가 이들의 가정 내의 불평등한 성별관계를 변화

시키지 못했음을 제시하고 있다. 호주에서도 여성들이 남편보다 

돈을 더 많이 벌면 오히려 가사일을 더 많이 하는 경향이 있는

데 이러한 이유는 경제적 역할에서의 “젠더 일탈(deviance)"을 

보상하기 위해서이다(Bittman, England, Folbre, Sayer, & 

Matheson, 2003). 즉 가사노동에 대한 젠더 분담은 여성이 일차

적인 가족 부양자 역할을 할 때에도 지속되고 있음을 알 수 있

다. 이와 같이 가사노동의 젠더 분담에 진정한 변화가 부족한 

것은 일과 가정을 어떻게 양립할 것인가에 대한 논쟁을 야기하

게 되었다(Crompton, Levis, & Lyonette, 2007). 특히 대부분 여

성이고 전문직인 간호사의 경우 일과 가정사에서의 경쟁적인 요

구를 어떻게 다루어 나가는지 젠더적인 관점으로 접근할 필요성

이 있음을 시사한다. 

젠더는 사회, 문화, 정치적으로 형성되는 개념이므로 이러한 

역동적인 특성과 주제를 잘 드러낼 수 있고, 참여자의 견해와 

가치체계를 탐색할 수 있는 방법으로 질적주제분석을 적용하였

다. 이에 간호사들이 일-가정 양립을 유지하는데 있어서 젠더관

계의 변화를 어떻게 시도했는지 분석하고 가정내 역할의 의미를 

규명해 봄으로써 간호 조직에서 기혼간호사들의 일-가정 양립에 

대한 이해와 기혼간호사의 노동력을 유지하는 정책을 발전시키

는데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연구문제

는 ‘간호사는 일-가정을 양립하는데 젠더의 관점이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이다.

연구 방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간호사의 일-가정 양립이 가정 내에서 어떻게 구축

되는지 질적주제분석(qualitative thematic analysis)을 통해 젠더

의 관점에서 분석한 질적연구이다. 

2. 참여자 선정 및 윤리적 고려 

본 연구의 대상은 서울지역에 위치한 5 군데 종합병원에 소속

되어 있는 기혼이면서 자녀를 가진 간호사로서 편의표본과 목적

적 표본 추출에 의해 14명의 참여자가 선정되었다. 이는 14번째 

참여자와 면담을 하였을 때 더 이상 새로운 개념이 추출되지 않

은 포화된 숫자를 의미하였다. 목적적 표본추출을 위해 참여자

의 배우자가 직장을 가진 어머니 밑에서 성장하였는지 가정환경

과 참여자의 연령을 고려하여 선정하였다. 또한 참여자의 자녀 

나이는 자녀 돌보기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초등학교까지로 국

한하여 선정하였다.    

참여자의 평균 나이는 37.7세(31∼42세 범위)였으며, 간호사경

력은 평균 12.6년(5∼17년 범위), 결혼기간은 평균 9.6년(3∼13

년)이었다. 학력은 전문대졸 2명, 학사졸업 7명, 석사졸업 5명이

었다. 직위와 근무형태는 4명은 중간관리자였고, 10명이 일반간

호사였으며, 이 중 7명은 교대 근무, 3명이 상근근무형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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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 중 자녀양육을 시부모나 친정부모가 담당하는 경우가 4

명, 부모와 도우미 아주머니 혹은 친척과 함께 돌보는 경우가 3

명, 전문기관에 맡긴 경우가 4명, 전문기관과 도우미 아주머니의 

일부 도움을 받는 경우가 3명이었다. 간호사 중 7명이 부모와 

함께 살았고 대부분 관리자이었다. 자녀수가 1명인 간호사는 3

명이었고 나머지 11명은 모두 2명의 자녀가 있었으며, 1세부터 

12세까지의 범위였다. 주중에 가정에서 자녀양육과 가사일로 보

내는 시간은 평균 2.8시간, 주말은 평균 9.2시간이었다.  

본 연구는 연구참여자를 윤리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연구자가 

소속하고 있는 학교의 기관윤리심사위원회(IRB)의 승인 하에 연

구를 수행하였다. 연구참여자의 모집에 있어 연구의 목적 및 방

법, 연구 참여에 대한 익명성 보장, 자발적인 연구 참여 동의와 

거부, 중도포기가능, 발생 가능한 이익과 불이익, 녹음기 사용 

등을 포함하는 내용을 구두와 서면으로 설명하고 자발적인 동의

서를 받아 연구참여자를 최대한으로 보호하였다. 

3. 자료수집 방법 및 절차

자료수집은 2011년 11월 1일부터 2012년 1월 20일까지 심층

면담과 현장노트를 이용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면담은 질적연

구 경험이 많은 연구자가 진행하였으며, 면담을 위한 질문은 “일

-가정 양립을 하는데 젠더가 어떠한 영향을 미칩니까?”와 같은 

비구조적인 질문으로부터 시간이 경과하면서 “일과 가정 역할의 

연계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을 때 어떻게 반응하고 대처하였습니

까?”와 같은 반구조적인 질문을 하였다. 면담에 필요한 시간과 

장소는 참여자의 편의를 고려하여 근무시간 전후나 병원의 빈 

회의실을 이용하였다. 14명의 참여자는 1차적으로 모두 면대면 

면담을 진행하였으며, 면담에 소요된 시간은 평균 60분이었다. 2

차 면담은 2명의 참여자와 면대면 면담을, 4명의 참여자와 전화 

면담을 하였고, 평균 20분 소요되었다. 전화면담은 참여자의 근

무형태에 따라 하루 중 가장 편안하다고 제시한 시간을 이용하

였으며, 전화하는 동안 중요한 내용과 의미를 메모하였다. 면담 

내용은 녹음한 후에 연구자가 직접 필사하였다. 

   

4. 자료분석방법 

본 연구는 자료 내에 패턴화된 반응이나 의미 수준을 기술하

고자 Braun과 Clarke(2006)의 주제분석 6단계를 따랐다. 1단계

에서는 자료와 친숙해지는 단계로서 자료를 필사하고 자료를 반

복적으로 읽었다. 2단계는 초기 코드를 생성하는 단계로서 자료

로부터 의미있는 특성을 코드화하였다.  이 단계에서 필사한 자

료로부터 85여개의 의미있는 진술이 추출되어 코드화되었다. 3

단계는 주제 찾기 단계로서 코드를 잠정적인 주제와 대조를 하

고, 잠정적인 주제와 관련한 모든 자료를 수집한 결과 22개의 

잠정적인 주제가 추출되었다. 4단계는 주제를 고찰하는 단계로

서 추출한 주제가 전체적인 자료에 부합하는지, 주제들이 어떻

게 개념화되어 서로 연관되는지를 파악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22개의 잠정적인 주제로부터 10개의 하부 주제와 최종적으로 4

개의 주제가 도출되었다. 5단계에서는 각 주제를 정련화하기 위

한 지속적인 분석을 통해 명확한 정의를 생성하고 각 주제를 명

명하였다. 마지막 단계에서는 보고서를 작성하였다.

5. 엄격성

연구방법의 엄격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Lincoln과 Guba(1985)

의 기준에 근거하였다. 신빙성을 위해 2명의 참여자와의 확인을 

통해 인터뷰 내용과 연구결과의 사실적 가치를 확보하였다. 연

구과정과 결과에 있어 모든 편견으로부터의 해방을 의미하는 중

립성을 위해서 질적연구 모임에서 자료수집 전, 자료 분석 동안, 

결과 기술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반성적인(reflective) 과정을 통

해 이루어졌다. 연구결과가 연구가 이루어진 상황 밖에서도 적

합한 지 알아보는 적합성에 있어서는 참여자가 아닌 기혼간호사 

3명과 본 연구결과에 대한 집단적인 토론을 통해 연구결과를 수

긍하고 공감함을 알 수 있었다. 

연구 결과

1. 전통적인 젠더역할 따르기

전통적인 젠더 역할을 수용하는 참여자는 일-가정 양립에 있

어서 남편에 대한 역할 기대가  전혀 없거나 비록 일-가정 양립

을 유지하기 어렵고 갈등을 느끼면서도 남편의 도움을 받기보다 

‘내가 어떻게 해야 할까’에 초점을 두었다. 참여자들의 나이는 

주로 40대에 해당하였으며, 자녀양육을 친정부모 혹은 시부모에

게 위탁하고 있었다. 이러한 주제의 참여자들은 부부간 불균형

적인 가사분담이 이루어짐에도 불구하고 남편의 가사분담에 대

한 불만이 없었으며, 참고 인내하면서 남편이 가사일에 조금만 

관여하여도 자신의 가사일을 많이 도와준다고 생각하는 등 전통

적인 성별분업을 수용하는 경향을 보였다. 

1) 지금까지 보고 배운 대로 따름 

참여자들이 가정에서 보고 배운 것은 가부장적인 아버지와 자

녀양육과 가사일을 도맡아 온 어머니의 모습을 보면서 성장하였

기 때문에 직장에서 퇴근하자마자 휴식을 취하는 남편들에게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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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반응을 보였고 또한 당연하게 생각하였다. 이는 자녀양육

과 가사일에 헌신하지 않는 남성들을 지금까지 보아 오는데 익

숙하였음을 의미하였다.   

   

제 친정아버지 영향도 있는 것 같아요. 친정아버지가 일을 올

인하면서 가정에 별로 신경을 쓰지 않으셨거든요. 영향을 조금 

받은 것 같아요. ‘남자란 다 그렇구나’ 우리 시아버지를 봐도 그

렇고. 주변에 많은 남자들이 다 그렇구나. 

남편은 직장에서 일하고 돌아와서 쉬고 그러면 끝이지요. 살

림에 대한 스트레스를 받지 않아요. 

2) 남편의 성공은 가정의 화평에 중요함

참여자의 남편에 대한 인식은 남편이 사회적으로 성취감을 가

질 수 있도록 가정보다 일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도록 도와야 

한다고 생각하였고, 집안의 중대한 결정은 주로 남편의 의사결

정에 따르는 편이었다. 따라서 남편의 사회적인 성공은 자식을 

위해, 집안을 위해 중요하다는 입장이었다. 또한 남편은 아내가 

직장에서 승진하기보다 오랜 직장생활로 정년퇴직하기를 기대하

였으며, 일을 하더라도 가정 일에 우선순위를 갖기를 희망하였다. 

따라서 남편은 전통적으로 남성은 직장 생활에 우선순위를 두어

야 하지만 아내인 여성은 가족에 헌신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남편이 하는 일은 노동 일이 아니고 전문직 일이라 시간이 많

이 걸려요. 저보다 일에 더 많이 매어 있어요. 그것 때문에 어

쩔 수 없는데... 불만은 없어요. 그래서 자질구레한 일들이 다 

저한테 넘어 왔지요.

남편이 집안에서 마음이 편해야 밖에 나가 잘 할 수 있지요. 

힘들더라도 제가 주로 참는 편이고... 집안의 중요한 결정은 남

편의 주장을 따르는 편이예요. 

남편은 더 이상 출세하지 말라고. 승진하면 할 일이 너무 많

고 집안 유지가 안 될 것 같으니까... 교대 근무만 벗어나고 상

근하면서 쭈욱 오래가기를 바라죠. 

2. 배우자의 역할에 더 이상 미련 갖지 않기

참여자들은 결혼 초기에 남편에게 자녀양육과 가정에서의 역

할을 분담하였으나 집안일에 서툴다고 판단하여 남편에게 더 이

상 집안일을 요구하거나 기대하지 않았다. 또한 남편이 집안일

에 대한 관심과 습관이 배어 있지 않다면 집안일의 협조가 어려

우며, 시댁어른들과 함께 살 경우 시어머니가 아들이 가사일을 

돕는 것을 허용하지 않아 결국 스스로 가사일을 담당하게 되는 

희생을 감수하였다. 이러한 희생에는 가정에서의 업무를 감당하

는데 어려움이 있더라도 가정에 불협화음이 없다면 자신의 입장

을 주장하거나 고수하지 않겠다는 의미였다.  

     

1) 집안일에 서툴음

결혼 초기에는 남편에게 가사일을 분담하였지만 남편이 가사

일을 잘 수행하지 못하면서 역할 분담이 점점 감소하게 되었다. 

이는 남편이 아이를 돌보거나 가사일을 하면 재차 확인해야 했

고, 남녀 간에 맡은 일의 특성상 차이가 있어 역할에 한계가 있

다고 판단하였다.    

남자가 도와주어야 할 가사의 몫이 있는데 처음에 결혼해서 

대청소, 와이셔츠 다리기, 쓰레기 버리는 것은 신랑의 몫이고, 

나머지 음식하고 빨래하는 것은 내가 한다고 분담했는데 결국은 

신랑이 청소하면서 깔끔하게 하지 못하다 보니까 마음에 안들어

서 제가 하게 되고. 음식물 쓰레기는 냄새나서 하루가 지나면 

안되니까 치워야 하니까 웬만하면 내가 치우고 그러다 보니 가

사는 내가 다 하게 되고. 가사일이 고스란히 제 몫이 된거죠.  

남편이 가사일에 좀 경험이 없었던 것 같아요.. 어렸을 때 경

험이 없어 2배의 일을 저질러요. 차라리 일을 시키지 않는 것이 

속이 편했어요. 

2) 시집에서 남편의 가사일 담당을 꺼려함

시어머니들은 대체로 아들의 가사일 담당을 탐탁지 않게 여겼

으며, 직장에서 돌아온 남편을 쉬도록 유도하였다. 아들 또한 시

어머니가 있을 때 집안일을 하지 않으려는 눈치였고 지금까지 

하지 않던 습성을 바꾼다는 것이 어려워서 참여자들은 결국 모

든 일을 혼자 감당하여야 했다.   

아들이 집안일을 돕는 것을 보면 시어머니는 아들이 할 바에

는 차라리 내가 하겠다고... 그러면 제가 곤란해져서 ‘제가 할께

요’ 하면서 눈치를 보게 되고.

결혼하기 전에 남편이 자기방 청소는 했는지... 그런 부분이 

육아와 관련하여 그대로 따라오는 것 같아요. 못되지 않고 착하

더라도 그런 것에 관심이 없으면 지금까지의 습관을 바꾼다는 

게 너무 어려워요.

신혼일 때는 집안일을 잘 했는데 아이가 생겨 시부모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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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면서부터 눈치를 보더니 설거지도 안해요. 뒤에 와서 미안하

다고는 해요. 처음에는 이러다가 하겠지 했는데 지금 5년째 되

었는데 안하더라구요.

시어머니는 며느리가 직장 다니면서 돈 벌어온다고 집안에서 

짜증내고 남편 일 시키는 꼴 못본다 그러니까 모든 일이 온전히 

저한테 넘어오는 거죠.

3. 역할분담을 밀고 당기기

가사일과 양육을 타협하고 협상을 하는 부부는 가사일과 양육

을 함께 한다는 의식을 가지고 있었다. 역할 분담에 대해 결혼 

전부터 사전 계획을 가지고 있었고 아이 분만 이후에도 지속적

인 역할 분담에 대한 의견을 조율하고 있었다. 처음에는 가사일

을 담당하는 남편이 상당히 생색을 냈기 때문에 가사일을 ‘도와

준다’는 의식에 도전하는 것부터 시작하였고 간호사의 업무를 이

해시키는 등 부부가 일과 가정을 같이 꾸려가면서 가능한 역할

분담을 타협해 나갔다. 주로 30대에 해당하였으며, 희생한 부모

님 세대와는 달리 처음부터 가사나 양육을 똑같이 해야 한다는 

의식을 가지고 있었다. 또한 서로서로의 차이를 어떻게 다루어 

나가고, 위험한 한계 이전의 적정선을 파악하는 등 일-가정 양립

에 대한 협상을 하였다. 

1) 역할 분담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주지함 

참여자들은 결혼 이후 남편에게 역할 분담을 지속적으로 주지

시켜 왔다. 남편의 가정에서의 역할 분담에 대한 사고는 아내를 

도와준다는 인식이 지배적이었으며, 기존에 분담해 오던 역할도 

해외출장을 다녀오거나 신상에 변화가 있을 때 그 역할을 지속

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어서 역할 분담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강조하였다. 

남편이 간호사 패턴 일을 잘 알고 있고, 제가 처음부터 결혼

할 때 ‘간호사는 힘든 직업이다. 결혼을 하면 남편이 50% 해주

어야 한다고 누누이 강조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mind는 처음부

터 가지고 있어요. 

설거지와 청소는 분명히 처음에는 상의가 됐거든요. 신혼때부

터.... 제가 걱정했던 게 외국에 1년 갔다 온 적이 있는데 혹시 

변하지 않았을까 했어요. 그때 눈치를 보면서 계속 하게끔 했어

요. 

남편은 시어머니가 계시는 ‘시골에 내려가면 설거지를 못해준

다 그러나 서울에 올라오면 내가 다해주마’ 라고 서로 타협을 

했기 때문에 시어머니가 있을 때는 제가 다 하더라도 서울에 오

면 남편이 다 하니까. 

우리들은 청소하면 애들이 흘리고 다닌다고 해도 ‘너 청소가 

얼마나 힘든지 아니?’ 하고 혼내지 않는데 남자들은 아이들이 어

지럽히면 트집을 잡고 얼마나 티를 내는지 몰라요.

2) 남편에게 힘들고, 힘쓰는 일을 담당하게 함

주로 남편이 담당하는 일은 힘을 써야 하는 일이거나 주부로

서 가장 번거로운 음식물 쓰레기 버리기 등을 담당하도록 하였

다. 그런 경우 가사일에 투여한 시간이라는 양적인 측면보다 가

사일의 내용에 대한 질적인 측면으로 이해되었다.

        

가사일 중 힘쓰는 일 즉 청소하고 빨래하고, 제가 힘에 부대

끼는 일을 남편이 하고 깔끔해서 이불 같은 것 햇볕에 말리고 

그런 것 다 맡아서 해요.

제가 가장 싫어하는 일은 음식물 쓰레기 버리러 가는 건데 남

편이 주로 담당하지요. 음식물 쓰레기 버리러 가면 주로 이웃 

여성들을 만난다고 좋아하지 않는데 내가 싫어하니 어쩔 수 없

이 하지요. 

3) 직장생활 지속에 대한 의중을 떠봄

남편은 초기와 달리 아내가 직장생활을 지속할 것을 원하였

다. 이러한 사고는 남편이 나이가 들면서 불확실한 미래에 대비

하여 아내라도 직장생활을 유지하도록 지지하고 격려하는 입장

이었다. 따라서 가사일 역할분담에 적극적이었고 타협이 수월하

였다.     

저희 남편도 처음에는 아니었는데 나이가 드니까 부인이 직장

생활을 유지했으면 하는 마음으로 변하더라고요. 

남편은 제가 그만 둘까봐 ‘나 그만둘까?’ 그러면 ‘안돼, 그래도 

해야지. 여태까지 왔는데 어떻게 하든 마무리를 해야지’ 하면서 

무조건 정서적 지지를 해 주고, 가끔 그만두고 싶을 때 또 신랑

이 위로를 많이 해주었어요. 

제가 ‘그만두고 싶어’를 외치면서 살았는데 그전에는 ‘힘들면 

그만 둬라’ 했는데 5∼6년 전부터 그 소리가 없어지고... 되묻지

는 않았지만 ‘내가 그만둘까봐 걱정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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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젠더 역할에 얽매이지 않기

참여자들의 부부관계가 젠더 역할에 얽매이지 않았으며, 역할 

분담에 고정되거나 국한되어 있지 않았다. 이러한 역할은 부부

가 서로 잘 하는 역할을 교환할 수 있고, 주변의 여건에 따라 

다양한 역할을 솔선수범하여 수행하며, 상대방의 요구가 없어도 

긴밀한 상황에 업무를 보완하고 대체하는 등 협력하는 특성을 

나타냈다. 참여자들은 대체로 결혼한 지 5년 전후였고, 남편은 

어렸을 때 직장을 다니는 어머니 밑에서 성장하면서 가정환경의 

영향을 받았으며, 부부간 가정내 공통목표를 공유하였다. 아이들

의 양육은 전문기관에 위탁하였으며, 일부 참여자는 도우미 아

주머니의 도움을 받았다.    

1) 남편이 솔선수범하여 수행함

남편은 필요 시 모든 업무를 솔선수범하여 담당하였다. 그러

한 역할을 담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적인 맥락을 제시하였다: “애

가 둘이 되다 보니 안 도와주고서는 일이 돌아가지 않아요. 둘

째 때는 서로 싸울 시간도 없어요. 저절로 도와주게 되더라구

요..” 또한 남편은 어렸을 때 직장을 다니는 어머니 밑에서 성장

하였기 때문에 직장여성의 어려움을 이해하였고, 시집에서도 여

성과 남성의 역할을 성별에 따라 분리하지 말고 서로 도우며 생

활하라고 격려하였다.   

신랑은 밥, 빨래, 반찬 못하는 것 없이. 어떤 때는 신랑이 끓

여준 김치찌개가 더 맛있다고 인정할 정도로.

본인이 알아서 출근을 하고 설거지 다 해 주고, 그런 것에는 

많은 도움을 주어요. 그런 일을 하라고 요구하지 않아도 알아차

려서 잘 해요.

시어머니는 교장까지 해서 그런지 직업여성의 어려움을 이해

하고 북돋워주세요. 항상 하시는 말씀이 여자 남자 가리지 말고 

서로 도우면서 해라. 아내와 남편의 개념이 아니라 서로 사회인

이라고. 어머니, 아버지가 늘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당연히 그렇

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지요.

2) 긴밀한 상황에 보완 대체 역할을 함 

남편은 아내의 교대 근무에 따라 아내가 가정에 휴식할 수 있

도록 식사를 대신 준비하였으며, 직장일로 늦게 퇴근할 경우 직

장 업무를 조정하여 자녀양육을 담당하는 등 긴밀한 상황에 서

로 보완하고 대체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일의 분담에 대해 별로 고민을 한 적이 없는데 만약 제가 자

고 있으면 남편이 알아차려서 밥하고, 반찬 준비하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가사 일이 대체가 되어요. 

엄청 많이 도와주었어요. 아침에 신랑이 늦게 출근할 경우에

는 신랑이 데려다주고. 신랑을 저희 가정업무를 100%로 따지면 

50% 정도 관여해요. 

아이가 중이염 걸렸을 때도 저는 사실 근무하고 있었고, 남편

이 데리고 병원에 가고, 아이도 케어하고, 아이가 밤에 잘 안자

면 많이 도와주었어요. 

3) 잘 하는 일을 서로 맡음

일부 참여자 중 남편의 음식 솜씨가 더 좋을 경우 남편이 식

사를 준비하고 아내가 설거지를 담당하였으며, 남편이 자녀 공

부를 더 잘 가르친다고 판단되면, 전적으로 교육을 담당할 수 

있도록 시간 조정을 하는 등 합의를 통해 역할 재분배 과정을 

거쳤다.      

신랑이 저보다 음식을 더 잘하거든요. 저는 음식에 대한 관심

도 없고, 그런 면에서.. 그러면 서로 잘 하는 것 하면 되지 않

을까(웃음) 나중에는 밥을 하는 것을 힘들어하니까 본인도 그렇

게 생각한다, 잘 하는 것 하면 된다, 본인이 밥과 반찬을 준비

하고, 제가 설거지를 하고.

논    의

간호사는 신체, 심리적인 요구가 가장 높은 직업 중의 하나로 

본 연구에서는 간호사가 일-가정 양립을 위한 가정 내에서의 역

할 및 젠더에 대한 관점을 탐구해 보고자 시도하였다. 본 연구

의 결과 간호사 연령이 40대이고, 부모의 지지를 받는 간호사들

은 전통적인 가부장적인 사고의 영향 아래 남편의 가사일과 양

육에 더 관대한 태도를 보였다. 반면에 상대적으로 연령이 젊고 

개인적 지지체계가 없는 간호사들은 남편과 함께 양육과 가사일

을 해야 한다는 인식이 확고하였으며, 결혼 초기부터 부부간 상

호⋅협력하는 특성을 나타냈다. 본 연구의 자료로부터 공통적으

로 드러나는 주제를 확인한 결과 간호사의 젠더 관점은 전통적

인 젠더역할 따르기, 배우자의 역할에 더 이상 미련 갖지 않기, 

역할분담을 밀고 당기기, 젠더 역할에 얽매이지 않기의 주제를 

나타냈다.

먼저 전통적인 젠더역할을 따르는 간호사는 부부간 편향적인 

가사분담이 이루어짐에도 불구하고 자신에게 부여된 주부로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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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할을 감당하고 있었다. 이러한 간호사들은 가부장적인 이데올

로기 하에 지금까지 보고 배운 것을 따르는데 익숙해 있었고, 

부부간의 의사결정도 남편의 의견을 수용하는 경향을 나타냈다. 

특히 간호사들은 남편의 가사분담에 대해 불만을 갖지 않았는데 

이는 교사 맞벌이부부를 조사한 연구(Yoo, 2010)에서도 부부간 

불균형적인 가사분담이 이루어지지만 남편의 가사분담에 대한 

부인의 주관적 만족도가 낮지 않았다는 결과를 뒷받침하였다. 

이에 대해 Kim(2007)은 “평등한 가사분담”이라는 표현 자체가 

국내에서는 아직 낯선 상황이라고 제시하여 한국사회의 강고한 

젠더 질서를 반영하고 있다. 

젠더 역할을 수용하는 간호사들은 주로 시부모 또는 친정부모

로부터 자녀양육을 협조 받았으며, 부모들 또한 간호사로서의 

전문적인 직업이 유지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또한 부모에게 위탁하였다 하더라도 친척이나 도우미 아주머니

를 일부 활용하여 가사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간호사들은 좀 더 

안정된 직장생활을 유지할 수 있었다. 지금까지 선행연구에서 

많은 취업여성들은 핵가족적 틀 내에서 젠더 질서를 바꾸는 방

식보다 수정된 확대가족적 재구성을 일-가족 양립전략으로 채택

하고 있으며, 이는 핵가족 내 역할의 다양화를 보이는 서구의 

일-가정 접합양상과는 다른 친족의존적 성격을 강하게 드러냈다

(Kim, 2007). 그러나 주위로부터 아무런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상황에서는 남편들도 일시적 협력을 한다고 제시했듯이(Park, 

2003) 본 연구에서의 친족의존적 특성은 남편들이 가정 내 자녀

양육과 가사일을 일차적인 역할로 인식하는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맥락적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어 전후맥락에 대한 추후연

구가 요망된다.  

간호사들이 배우자의 역할에 더 이상 미련을 갖지 않는 주제

에서는 결혼 초기에는 부부의 역할 분담을 위한 계획을 시도하

였지만 남편이 집안일에 도저히 재주가 없다고 판단하거나 시집

의 비협조적인 태도 등으로 결국 부부의 역할분담을 포기하는 

유형이었다. 즉 아내가 스스로 모든 역할을 담당함으로써 희생

을 감수하였다. 카프카스인과 중국인 부부가 30∼35년간 결혼생

활을 하면서 사회문화적 맥락 내에서의 젠더 관계를 어떻게 구

축했는지에 대한 연구(Cheung, 2010)에서 중국인 아내만이 남편

에 대한 관용과 희생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 결혼생활 동안 아

내의 희생은 동양권 문화에서의 결혼생활의 특성으로도 이해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맞벌이부부의 업무양의 차이에 대해 

아내의 가사노동 분담율이 남편보다 9배 정도 많다(Yoo, 2010)

는 보고는 가사노동으로 인한 아내의 과중한 부담을 시사한다. 

본 연구에서의 간호사들 또한 과중한 부담을 해결하고자 가정 

내 자녀양육을 우선순위로 두되 집안 정리는 미루고, 식사는 자

주 외식으로 대체하며 어려움을 해결하였지만 자녀양육에는 항

상 미안한 마음과 죄책감을 가지고 있었다. 따라서 간호사의 일-

가정 양립을 위한 문제는 개인뿐 아니라 간호계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해결해야 할 부분으로 사료된다.     

   간호사들은 가정 내에서 남편과의 역할분담을 지속적으로 

밀고 당기는 패턴을 나타냈다. 간호사는 남편이 이러한 역할을 

근본적으로 자신의 일차적인 역할로 인식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

사일을 분담할 때마다 아내를 ‘돕는다’는 사고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특히 가사일을 담당하는 남편들은 자랑을 하고 생

색을 냈는데 이러한 특성에 대해 Yoo(2010)의 연구에서 맞벌이

하는 가정의 남편은 가사노동 부담에 민감하게 반응한다고 지적

하였다. 이러한 결과가 의미하는 것은 여성들이 가정에서 남편

과의 평등한 자녀양육과 가사분담을 실천하는 것이 쉽지 않으

며, 남편과의 지속적인 긴장관계가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이러

한 긴장관계는 동아시아 기혼여자대학원생들도 미국에 온 이후

로 자신의 성역할 태도는 변하였으나 남편의 성역할 태도가 변

하지 않을 때 높은 긴장을 경험했다는 결과(Park, 2003)를 지지

하고 있다. 그러나 남편들은 초기에는 아내가 직장생활 하는 것

을 지지하지 않았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아내가 직장생활을 유지

하도록 정서적 지지를 제공하고 가사분담도 기꺼이 담당하는 태

도로 변하였다. 이러한 태도 변화는 불확실한 미래에 대비하여 

재정적인 안정감을 추구한 연유에서 기인한 것이라 볼 수 있다. 

미국에서 맞벌이부부의 경우 아내의 돈벌이가 남편보다 더 높을 

때 가사 업무 시간이 줄어든다는 연구(Bittman et al., 2003)와 

국내 연구에서도 여성의 경제 재원 획득이 늘어날수록 가사노동 

시간이 줄어든다는 연구(Kim, 2007) 결과와 유사한 맥락을 나타

내며, 가정에서도 경제 교환이 일정 부분 이루어진다는 것을 의

미한다. 

간호사 중 30대 초반 연령의 그룹은 가정에서 전통적인 젠더 

역할에 얽매이지 않았으며, 이는 남성과 여성간의 역할 분담 경

계가 명확하지 않음을 의미하였다. 이들은 공유한 목표를 위하

여 부부간에 서로 도움을 주거나 보완 대체적인 역할을 통해 힘

을 합치며 공동⋅협력하였다. 본 연구에서 아내가 남편과 가사

일을 평등하게 분담해야 한다는 주장의 이면에는 개인적 지지 

자원의 부족이라는 배경이 있었지만 맞벌이 부부들이 협력체계

를 형성하는 것은 완전한 삶을 위해 상대방의 노력이 필요하기

보다도 그들이 팀을 이룸으로써 각자의 생활을 향상시킬 수 있

기 때문으로 해석하였다(Park, 2007). 반면에 일-가정 양립을 위

한 선택이 세대에 따라 다르지만 개인주의가 일-가정 양립을 위

한 탈 젠더화를 이끈다고도 주장하였다(Charles & Harris, 

2007). 일반적으로 젊은 세대들은 편안함과 좋은 생활에 가치를 

두기 때문에 직업에 헌신하지 않으며, 일-가정 양립을 하지 못한 

부모세대를 따르지 않는다(Reece, Davis, & Polatajko, 2009).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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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에서의 젊은 간호사들도 승진을 하면 직장에 헌신해야 하므

로 일-가정 양립을 유지하기 위해 승진을 기대하거나 희망하지 

않는다는 주장과 유사하였다. 따라서 젊은 세대의 일-가정 양립

에 대한 사고와 젠더의 이데올로기의 변화 간에 밀접한 상관성

이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 일부 간호사는 전통적으로 가사 및 육아에 대한 

책임은 여성의 몫이라는 가부장적인 사고에 영향을 받고 있었

다. 같은 동양권에서도 가정생활과 젠더 역할이 엄격한 이란 간

호사 또한 가정적인 업무에 직면한 요구와 긴장이 높아서 자신

의 요구와 건강을 소홀히 하였다(Baumann, 2010). 일본의 간호

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연구에서도 간호사들은 일과 가정생활간

의 균형을 성취하는 것에 가장 높은 우선순위를 두고 직장을 선

택하였다(Takeuchi & Yamazaki, 2010). 이와 같이 대부분의 여

성은 일을 마치고 가정을 향할 때 스트레스 수준이 올라가는 반

면 남성은 스트레스를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Baumann, 

2010). 서구에서도 24개의 웹사이트를 운영하는 직장 고용인들

의 일-가정 양립에 대한 인식에서 ‘이상적인 어머니’는 아이를 

돌보기 위해 유연한 근무 형태 혹은 파트타임으로 일해야 한다

고 생각하는 등 자녀양육을 여성들의 문제로 다루고 있어 젠더

에 대한 편견이 존재하고 있었다(Mescher, Benschop, & 

Doorewaard, 2010). 그러나 남성들의 가사일 시간이 증가하고 

있다는 연구결과 또한 지속적으로 보고되고 있다. 2000년과 

2010년까지 10년간 일-가정 주제에 대한 문헌을 조사한 결과 남

성들은 가정에의 참여가 증가하고 있어 젠더 차이가 좁혀지고, 

일과 가정 양립 현상이 증가하고 있음을 나타냈다(Bianchi & 

Milkie, 2010). 또한 타이완에서의 결혼구조도 변형된 가부장적 

사고로 이동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Cheng, 2010). 본 연구

의 결과에서는 젠더에 대한 전통적인 관점과 비전통적인 관점이 

공존한 가운데 남녀에 대한 역할 고정관념이 여전히 남아 있었

으며, 부부들의 이러한 젠더 관점에는 간호사의 연령과 남편의 

성장배경, 그리고 사회경제적인 맥락이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본 연구의 결과,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부부생활에서의 젠더

관계가 전통적으로 차별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불평등의 관계에

서 상호협력하는 동등한 관계에 이르기까지 4가지 중심적인 주

제 패턴으로 제시되었다. 특히 일부 간호사는 남편과의 협력관

계를 시도하다가 포기하기도 했고, 끊임없는 협상을 통한 긴장

관계가 내재해 있기도 하였다. 또한 간호사의 개인적 지지적인 

자원이 충당되지 않을 때는 부부의 성 역할 태도에 대한 변화가 

필수적으로 전제되어야 일-가정 양립이 가능함을 시사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는 젠더 관점에서 기혼간호사가 직업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자녀양육과 가사분담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제시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이러한 일-가정 양립은 고용인들의 

직무만족과 조직몰입에 영향을 미치고(Allen, Herst, Bruck, & 

Sutton, 2000; Lee, 2010), 일-가정 갈등은 이직의도와의 관련성

(Allen et al., 2000)을 나타내므로 간호현장에서 간호관리자들은 

간호사의 일-가정 양립을 전략적으로 이용할 필요가 있다. 무엇

보다 간호관리자는 간호사의 가정내 젠더 관점에 대한 관심과 

지지를 제공하고, 기혼간호사의 노동력이 간호현장에서 유지되도

록 조직 내에서 간호사가 일과 가정에서의 역할을 협상하도록 

허용하는 조직문화를 구축해야 한다.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개인적인 가족지지를 받는 간호사는 일-가정 양립

을 하는데 안정적이었지만 일-가정 양립을 위한 배우자의 젠더 

구조를 바꾸지 못하였다. 반면에 개인적인 가족지지가 어려운 

젊은 간호사들은 부부간에 상호⋅협력적이었고, 젠더 역할에 얽

매이지 않았으며, 일-가정 양립에 대한 더 많은 협상과 실용주의

가 내재해 있었다. 이러한 부부의 역동성에는 간호사의 연령과 

남편의 성장배경, 그리고 사회경제적인 맥락이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남성들의 가정 내 가사일 및 자녀양육에 

따른 역할비중이 증가하고 있었지만 이러한 변화를 위해 여성뿐 

아니라 남성의 인식 변화가 요구되며, 무엇보다 남성의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가정환경의 배경이 중요함을 시사한다. 

본 연구가 갖는 제한점이면서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으로 먼

저, 본 연구에서 참여자들의 자녀는 유아기부터 초등학교까지 

해당하였다. 일반적으로 초등학교까지 자녀 돌보기나 자녀 교육 

챙기기에 집중적으로 많은 시간이 투여되므로 추후에 청소년기 

자녀를 둔 간호사들의 자녀양육이 일-가정 양립에 어떠한 영향

을 미치는지를 고려한 연구를 제언한다. 둘째, 본 연구에서 여성

의 견해를 통해 젠더 관점을 제시하였는데 젠더 문제는 여성의 

문제로만 볼 것이 아니라 남성, 여성 모두를 포함하는 문제이므

로 추후 연구에서는 배우자의 견해도 포함한 연구가 이루어질 

것을 제언한다. 아울러 간호사의 일-가정 양립과 간호현장에서의 

간호사 인력 유지와의 관계를 조사하기 위한 추후 연구가 지속

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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